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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평가형자격’에서 키운 역량,
‘진로’로 이어지다!

- 강호항공고 600시간 현장 중심 과정평가형자격 과정을 통해 실무인재 양성
- 자격 취득이 취업·군 기술인력 진출로…‘과정평가형자격 우수 교육훈련과정 

경진대회’ 대상

 ‘항공정비’ 분야는 작은 실수도 안전과 직결된다. ‘강호항공고등학교(이하 
‘강호항공고’)’가 학생들에게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춘 이유다.

 강호항공고는 항공산업기사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과정을 운영하며 
총 600시간의 교육훈련을 진행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항공기 기체·엔진·전기전자 정비 등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를 교육과 
평가에 연계했다.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NCS에 기반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내·외부평가를 거쳐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병훈)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이하 ‘과정평가형 자격’)을 통해 얼마나 많이 아는지보다 산업현장
에서 필요한 직무를 ‘실제로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강호항공고의 교육훈련도 자격시험 대비에 머물지 않았다. 학생들은 작업 
준비부터 정비 수행, 공구와 장비 활용, 작업 후 점검과 기록관리까지 실제 
정비업무의 전 과정을 실습했다. 각 직무별 부족한 부분도 확인하고 다시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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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의 학습 태도에도 영향을 주며, 출석률과 다른 교과의 
학업성취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또한 항공산업기사 취득 경험이 다른 국가
기술자격 도전으로 이어지며 다자격 취득 학생도 꾸준히 증가했다. 

 성과는 숫자로도 나타났다. 올해 졸업한 과정의 53명 가운데 13명은 ‘한국
항공우주산업’ 등 관련 기업으로 취업했고, 40명은 ‘항공정비’ 관련 특기병
으로 입대했다. 

 강호항공고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과정평가형 자격 우수 교육
훈련과정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병훈 이사장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경진대회의 우수 사례가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직무역량이 자격 취득과 진로로 
이어지는 현장맞춤형 자격제도 운영을 앞장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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